
리팜피신 수출“불투명"
국내수요 정체 … 중국 저가품 세계시장 잠식으로

결핵치료제 원료인 리팜피신이 수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도 중국 등 저가

품에 밀려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후진국병으로 분류되는 결핵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에도 불구, 리팜피신의 국내수요

가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규모가 1 0 0억 정도인 리팜피신은 9 3년 국내 총생산이 8 7톤에 머물러 9 2년 9 6톤에 비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팜피신 시장은 종근당과 유한양행이 과점생산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동신제약, 녹십자가 결핵치료

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업별 수급동향을 보면 종근당이 9 3년 5 4톤을 생산, 92

년대비( 6 1톤)9% 감소했으며 4 5톤을 수출했다. 유한양행

은 9 2년대비( 3 5톤) 감소한 3 3톤을 생산, 8톤을 국내 공

급하고 1 1톤을 수출했다.

종근당의 수출 주력제품인 리팜피신은 최근 몇년동안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있는 품

목으로써 매년 2 0 0 0만~ 3 0 0 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및 인도에서 리팜피신의 자체 생산에 성공,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가품을 대량 생산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고성장세를 보였

던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중국등에 잠식당하고 있어

향후 수출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의 경우 올해 생산목표를 5 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도 3 0톤으로 9 3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유한양행도 위축된 국내외 시장여건을 고려, 16톤을 생산해 6톤정도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종근당은 인도, 서남아시아, 남미 등에 수출해 왔는데 새롭게 미국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결핵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종근당은 F D A의 공인을 얻어

잠재력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IF기준 리팜피신 수출가격은 1 4 0달러~ 1 5 0달러선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비 해 중국산은 1 0 0달

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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